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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02913040][bookmark: OLE_LINK2]SKT, 통신기술로 온실가스 연 1만톤 줄인다
[bookmark: _Hlk65752941]- 국내 최초 통신기술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성공…환경부 인증 획득
-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 53% 감소…21년부터 온실가스 약 1만톤 감축 기대
- 전력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ESG 경영 선도 사례로 주목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9] 
[bookmark: _Hlk62053481][bookmark: OLE_LINK3]
국내 통신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1호’ 사례가 탄생했다.
※ 탄소배출권 : 기업이 기술 개발 및 전력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되었을 때 할당 받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 통합 및 업그레이드(*싱글랜 기술)를 통한 전력 사용량 절감에 성공, 환경부로부터 국내 통신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 싱글랜 기술(Single Radio Access Network) : 3G/LTE 장비를 ▲하드웨어 교체 혹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나의 장비로 통합 운영

지금까지는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거나, 태양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에너지원 변경을 통한 전력량 절감 방식이 보편적이었지만, 통신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ookmark: _Hlk16088389]SKT가 개발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및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53%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SKT는 이 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서울시를 포함 전국 78개시의 자사 기지국과 중계기에 적용을 모두 완료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탄소배출권 1,117톤을 인정받았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약 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권 1만톤은 서울 시내 약 7,6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2019년 서울 전력사용량 통계 기준)에 해당한다. 

2020년 환경부에 신규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총 9건이며, 2019년에는 1건도 등록되지 않을 정도로 신규 에너지 절감 방식의 개발 및 인증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통신 기업 중에는 기존 IDC 서버의 전기 사용량 감축 또는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방법 등의 에너지 절감 사례가 있었으나, 통신기술과 장비 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SKT 이준호 ESG사업담당은 “SK텔레콤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 앞으로도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통신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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